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하지만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하얀 조각품을 진열한 듯한 

봉우리와 발아래 펼쳐진 몽환적인 바다와 섬, 천길 벼랑 끝에 위태롭게 걸린 암자, 

시시때때로 풍경이 바뀌는 길이 자꾸만 발걸음을 붙들었다. 전남 해남 달마산 아래 

달마고도에는 가히 '명품'이란 이름을 붙일 만했다.

글 임동근 · 사진 전수영 기자

Korean Trail 68th Story

해남 달마고도
발길 닿는 곳마다 비경 천지

걷 고  싶 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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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마을, 대

흥사, 녹우당, 우

항리 공룡화석지, 울

둘목, 고구마와 김…. '해

남'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다. 

하지만 최근 대표 주자가 바뀌었다. 

주인공은 바로 '달마고도'(達磨古道). 

2017년 가을 개통하며 그 길에는 '명품'이란 수

식어가 붙었고 극찬이 쏟아졌다. 언젠가 한 번쯤 그 

길을 걷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남도 걷기 

여행은 봄이 제격이라 바람결에 포근한 봄기운이 느껴지자

마자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을 걷던 날, 연일 한반도 전역을 숨 

막히게 뒤덮던 미세먼지도 다행히 잠시 물러났다. 달마고도와의 

만남 때문인지, 간만의 맑은 공기 때문인지 가슴이 콩닥거렸다.

달마고도는 땅끝을 향해 치달리는 달마산(해발 489m) 둘레로 난 

총 길이 17.74㎞의 길이다. 남북으로 비스듬히 뻗은 달마산에는 불

썬봉(달마봉), 관음봉(434m), 떡봉(422m), 도솔봉(418m)이 있는데 

능선의 길이가 장장 12㎞에 이른다고 한다. 능선에 솟은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뤄 '남도의 소금강'이란 별칭도 붙었다.

달마고도는 달마산 자락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만들었다. 2012년 국

회의원 신분으로 미황사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둘레길을 제안했

고, 이 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공사를 시작했다. 금강 스님은 해발고도 

220∼380ｍ의 달마산 중턱에 옛날 달마산에 있던 암자 12개를 잇는 길

을 기획했다. 길을 만들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구는 삽과 호

미, 곡괭이만 사용했다. 연인원 1만 명이 투입됐고 마침내 2017년 11월 달

마고도가 탄생했다. 

달마고도는 4개 구간으로 나뉜다. 1구간은 출가길(2.71㎞), 2구간은 수행길

(4.37㎞), 3구간은 고행길(5.63㎞), 4구간은 땅끝 천년 숲 옛길(5.03㎞)이란 

이름이 붙었다. 미황사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순환 코스여서 구간은 딱히 의미가 

없다. 둘레길 중간중간에는 능선을 향한 등산로가 이어져 코스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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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순 돋은 나뭇가지 사이로 청명한 봄 하늘이 내다보인다

봄철 농사 준비가 한창인 미황사 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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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로운 풍광의 너덜지대

달마고도의 시작점은 기암괴석을 품은 

달마산이 병풍처럼 두른 천년고찰 미황사

다. 창건 설화에 따르면 신라 경덕왕 때인 749년 

달마산 아래 포구에 금인(金人)이 도착했는데 배에

는 화엄경, 법화경, 검은 돌 등이 실려 있었다. 돌에서는 

돌연 검은 소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의조화상의 꿈에 나타

난 금인은 "달마산 꼭대기를 바라보니 1만 불(佛)이 나타나니 

여기에 부처님을 모시려 한다. 소에 경전과 불상을 싣고 가다 소가 

누웠다 일어나지 않거든 그 자리에 모시도록 하라"고 했다. 의조화상

은 소가 크게 울고 누웠다 일어난 곳에 통교사를 창건하고, 소가 마지막 

멈춘 곳에 미황사를 지었다. 미황사의 미(美)는 소의 아름다운 울음소리에

서, 황(黃)은 금인의 빛깔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미황사에는 천불도가 있는 대웅전에서 삼배하면 삼천 배이고, 대웅

전 앞마당에서 달마산을 향해 삼배하면 삼만 배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미황사 일주문 왼편에 있는 둘레길 출발지로 들어섰다. 붉은 꽃을 활짝 피운 동백나

무의 짙은 그늘로 들어서자 지난해 쌓인 낙엽이 발바닥을 포근하게 감싸는 흙길이 이어

진다. 길에선 새가 지저귀고 흙냄새와 풀향기가 후각에 스민다. 산을 휘도는 길이어서 약간

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뿐 숨이 가쁘지 않아 좋다. 

둘레길에는 드문드문 조그만 나무판자가 나무에 걸려 있다.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고 천천히 걸어 

보세요', '내 손을 잡으세요. 함께 걸읍시다' 등 금강 스님이 직접 쓴 글귀가 미소를 짓게 한다.

이 길은 2010년 입적한 법정 스님과도 인연이 있다. 해남이 고향인 법정 스님이 병상에 있을 때 금강 스님은 해

남의 동백꽃과 매화꽃을 전해드리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인연으로 금강 스님은 법정 스님의 다비식 

201904  612구간에서는 서정적인 남쪽 바다와 섬, 완도대교가 발아래 펼쳐진다.



이후 재를 가져와 1구간의 어느 소나무 아래 모셨다고 한다. 길 

어딘가에서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 스님이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아 

절로 옷깃이 여며졌다.

오솔길과 습지, 임도, 편백숲을 지나자 돌연 오른쪽으로 하얀 기암이 

봉우리를 가득 채운 그림 같은 풍경이 나타난다. 앞에는 크고 작은 바

위가 한가득 쌓여 있다. 너덜겅이다. 너덜겅은 5만∼10만 년 전 규암 덩

어리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 부서져 사면을 따라 흘러내린 것을 말

한다. 길 아래쪽 너덜겅 뒤로는 해남의 들판과 산줄기가 내려다보인다. 

너덜지대는 걷는 내내 중간중간 모습을 드러내며 비경을 선사했다. 중

턱을 관통하는 달마고도에는 이런 너덜겅이 20개가 넘게 있다.

박미례 트레킹가이드는 "너덜겅 구간은 봉우리 위쪽 하늘에 구름이 

걸려 있거나 희뿌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설명했다.

몽환적인 바다와 절경 펼쳐진 도솔봉

1·2구간의 분기점인 큰바람재에 닿자 이름값을 하는지 바람

이 머리칼을 뒤흔든다. 이제부터는 옆구리에 바다를 끼고 걷

는 길이다. 섬들이 들어앉은 오전 나절의 바다에는 솜사탕 

같은 안개가 휘돌고 있다. 서정적이고 몽환적이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돼지를 잡아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는 천제단을 지나자 다시 조그만 너덜지대가 나타나

고 이내 왼쪽으로 바다와 섬이 펼쳐진다. 뛰어들고 

싶도록 아름다운 섬과 바다, 해남 북평면과 완도를 

잇는 완도대교가 이룬 풍경이 가슴을 활짝 트이

게 한다.

바다 풍경과 기암을 품은 봉우리를 감상하며 

걷다 보니 대나무숲이 나타났다. 한쪽에는 기

단석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다. 달마산에 있던 

옛 12암자 중 하나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달

마고도를 걷다 보면 이렇듯 암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싱그러운 대숲 길과 너덜지대를 거쳐 2·3구

간 분기점인 노지랑골을 지난다. 이후 1시

간여는 바다와 기암이 있는 비슷한 풍경이 

계속 이어져 지루하고 다리도 아파져 온다. 

3구간에 고행길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인가 

보다.

달마고도는 계속 이어지지만 3구간 중간에

서 방향을 틀었다. 달마산에서도 가장 

가파른 바위들이 최고의 절경을 선사한

62  201904  벼랑 사이에 쌓은 석축 위에 들어선 도솔암과 주변의 기암이 선계의 풍광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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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도솔봉을 보기 위해서다. 

정상까지는 가파르고 험한 삼나무 

산길. 숨이 턱에 차오르고 다리에는 잔

뜩 힘이 들어간다. 불과 300ｍ라고 하는

데 두 배는 더 멀게 느껴졌다.

마침내 도착한 도솔봉 정상. 거대한 신장(神

將) 같은 암석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기암 사

이로는 해남의 평야와 남쪽 바다가 넓게 펼쳐진

다. 가히 압도적이다. 선경이 따로 없다. 오르막 

고난 길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풍광이다. 가

파른 벼랑 위에는 조그만 암자 하나가 둥지를 틀고 

있다. 구름 낀 날이면 선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는 

도솔암이다. 바람을 벗 삼아 도를 닦기 딱 좋은 장소

다. 도솔암에서 50ｍ 아래 바위틈에는 용담이 있다. 사

계절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이곳에서는 의조화상이 도

를 닦으며 낙조를 즐겼다고 전한다. 

동물 문양 새겨진 부도들

도솔봉을 향해 가파른 산길을 오른 터라 하산길도 꽤 급경

사다. 내려가다 돌아본 벼랑 끝에 걸린 도솔암과 기암들. 신

선이 사는 곳이 이러지 않을까 싶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

우면서도 위태위태한 모습이다. 

급경사 내리막길을 따라 조심조심 10여분을 내려가자 달마고

도 4구간이 마중을 나왔다. 갈림길에 있는 이정표에는 미황사

까지의 거리가 4.1㎞로 표기돼 있다. 3구간 중간에서 가로질

렀으니 전체 구간 중 2.5㎞ 정도를 덜 걸은 셈이다.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은 삼나무숲을 통과하고 거대한 너덜지

대를 지나면 걷기 여행은 거의 끝이 난다. 

미황사를 600ｍ 남겨두고 오른쪽에 있는 부도전을 보고 가기로 

했다. 그곳에는 부도 20여 기와 대사비(大師碑) 5기가 서 있다. 

그런데 부도에 새겨진 문양이 흥미롭다. 자세히 살펴보면 게, 거

북이, 물고기, 다람쥐, 토끼 등 다양한 동물 문양을 발견할 수 있

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미황사의 창건 설화를 기록한 높이 3ｍ의 

사적비가 자연 암반 위에 세워져 있다. 1692년 세웠다는 사적비는 

세월에 닳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글자가 사라져버렸다.

지치고 허기지고 발바닥마저 아파질 무렵, 드디어 미황사의 정갈한 모

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선이 고운 기와지붕 뒤편으로 펼쳐진 해남의 바

다와 산과 들이 그지없이 평온해 보였다. 

201904  65도솔봉에서 내려오면 삼나무가 쭉쭉 뻗은 싱그러운 숲길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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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환적인 바다와 섬, 완도대교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❹

마을 주민들이 돼지를 잡아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천제단의 연못
❸

달마산 유일의 산지습지❷

2구간 대숲길 인근에서 만난 옛 암자 터❺

미황사 대웅전. 이곳 마당에서 삼배하면  

       삼만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❶

미황사

편백나무숲

문바우재
하숙골재

웃골재

관음봉 큰바람재

노지랑골
도솔암

용담굴 작은금샘

천제단 연못

큰금샘

떡갈고목

수정굴

산지습지

몰고리재

부도전

떡봉

도솔봉

불썬봉

도솔봉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에 있는 덤바위❻

도솔봉 벼랑 위에 들어앉은 도솔암❼

흥미로운 동물 문양이

       있는 부도들
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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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산자연휴양림

산행·남서부 여행에 좋은 휴식처
가학산자연휴양림은 전남 해남 북쪽 흑석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별뫼산∼가학산∼흑석산으로 

이어지는 종주 산행을 할 때 이용하기 좋다. 강진, 영암, 목포까지 차로 30분∼1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이들 지역을 여행할 때도 머물기 좋다. 자녀 동반 가족을 위한 시설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글 임동근 · 사진 전수영 기자

숲 이  부 른 다

[  이용 방법 & 요금  ]

가학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http://gahak. 

haenam.go.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신청은 이용 전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용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사용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 규정 인원에 맞게 

침구, 조리기구, 식기가 갖춰져 있다. 개인 

세면도구, 타월은 지참해야 한다.

[  문의  ]  ☎ 061-535-4812∼3

요금(비수기 평일/성수기와 주말·공휴일 전날)

숲속의집 2인실 4만원/5만원, 

4인실 5만5천원/7만원, 6인실 

12만5천원/16만원,10인실 17만5천원/22만원

휴양관 6인실 9만5천원/12만원, 

10인실 12만원/15만원

야영장 2만원

Tip 

흑석산(650ｍ)은 비가 오면 바위가 검은빛을 

띤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기암괴석이 수놓은 

풍경이 인근 영암의 월출산에 비견될 정도로 수

려함을 자랑한다. 흑석산 동쪽으로는 가학산

(575ｍ), 별뫼산(455ｍ)이 이어진다. 이 세 산

의 능선을 따라 6∼7시간의 풍광 수려한 산행 

코스가 있다. 능선에서는 해남과 영암의 시원

하게 펼쳐진 들판과 산을 조망할 수 있다. 5월 

초에는 가학산에서 가래재로 이어지는 약 1㎞ 

능선에 철쭉이 만개해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흑석산 아래에는 별뫼산∼가학산∼흑석산 종

주 산행의 종착지로 흔히 삼는 가학산자연휴

양림이 있다.

가학산자연휴양림에는 흑석산 정상을 향한 등

산로가 2개 있고, 휴양림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마련돼 있다. 관리사무소 인근에서 C동 산

막과 야생화단지를 거치는 순환형 산책로, B

동 산막 위쪽에서 흑석산으로 연결되는 산책로

가 있어 가볍게 거닐기 좋다.

자녀 동반 가족을 위한 시설로는 유아숲체험원

이 있다. 식물 관찰, 방향 식물 심기, 야생화 물

들이기, 숲 밧줄 놀이, 야생동물 관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단정하게 

꾸민 유럽 정원, 원숭이와 조류를 볼 수 있는 

가학산동물나라, 족욕체험장도 있다. 여름에

는 사방댐을 이용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숙박시설로는 6명을 수용하는 휴양관(4실), 2

∼1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숲속의집(16실)을 

갖추고 있다. 야영장은 2곳으로, 총 13개의 데

크가 마련돼 있다.

휴양림에서 20∼30분 거리에는 고산 윤선도 

유적지, 공룡화석지, 대흥사를 품은 두륜산 도

립공원 등이 있다. 


